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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Data o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were collected from Auguest, 22, 2022 to September, 30, 2022 as a purpose 

sampling method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236 participants responses of the survey 

was used as final analysis data, with the exception of questionnaires that are not suitable for use in 

research. Data analysis using SPSS version 25.0 was conducted by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regree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erformance approach, performance 

avoidance, the mastery approach and mastery avoidance), career adaptabil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co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ad a positive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ird,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v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The furth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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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지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236명이다.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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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의 투입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력은 낮아진 

반면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자신의 

이해와 능력 향상, 그리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성취목표지향성, 진로결정수준, 진로적응성, 특성화고등학생, 매개효과 

 

1. 서론 

미래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설계하는 과정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은 자신의 

경력 개발에 중요한 과정이다[1].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과 

다르게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이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직업 탐색과 진로 결정은 직업 

세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직업 탐색과 진로 결정 과정에서 혼란스러움이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방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로 탐색 과정은 더욱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1]. 진로 탐색은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으로서, 진로 적응성을 촉진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진로 전환을 촉진한다[2]. 또한 진로 탐색은 진로 결정과 결정 지위라는 

주요한 결과와 관련이 있어 진로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전히 

진로 개입의 주요 변인이다[3]. 그러므로 이 중요한 직업 과정의 맥락과 개별적 선행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별 요인과 관련하여 진로 탐색에 대한 

좋은 예측 요인으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기효능감, 진로 지원, 진로 목표 등을 

강조하였다[4]. 또한, 지원 환경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매우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은 맥락적 선행 조건으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진로 탐색 및 진로 

결정과 관련된 선행 요인에 대한 이전 선행연구는 결과 변수들에 의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히 동기부여 기능 분야에서 진로 탐색과 진로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개별적 요인의 존재에 대한 가설을 제기하였다[5].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등학생들의 진로 결정 활동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성취목표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현장에 적합한 산업 

인력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취업 과정에서 

취업과 진학이라는 이원화된 방향으로 인해 진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에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진로와 취업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증적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과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진로 결정 요인 탐색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로 결정을 앞둔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무엇을 배우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관, 자기 목표, 방향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 성취목표에 대해 선행연구자들은 한 개인이 무엇을 얻고, 성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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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6][7]. 

이러한 성취목표지향성은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에 따라 성취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심리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상황적 조건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 조절 

전략과 행동 조절에 긍정적 수행을 보이는 학생들은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1]. 또한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은 개인은 특성 수행 상황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서 진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목표를 세우고 준비하는 데 

성취목표지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2]. 또한 학습자의 행동 수행을 강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간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3]. 즉 진로적응성을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학습의 과정으로 가정하여 개인의 학습 수행을 설명하는 인지적 동기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과 함께 상황적인 요인도 고려되는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4]. 

이처럼 성취목표동기, 자기효능감, 취업 불안, 진로 탐색 행동에 관한 연구는 성격적 

특성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선행 변인을 탐색하고 결과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 

학업, 직무, 조직 등의 개인이나 조직의 성과에 관한 변인으로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8][9][15]. 다수의 선행연구는 진로적응성이나 진로결정수준 요인에 

대하여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15][16], 주로 외적 요인을 중심으로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거나 독립변수의 직접적인 효과만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진로 적응성과 진로결정의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진로적응성 변수가 투입됨에 따라 전체적 변인 간에 어떠한 영향력과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림 1]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모형 

[Fig. 1] The Mediated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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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법을 이용하여 

27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사전에 학교와 담당 

교사의 수락을 얻은 후 학부모 안내와 설문조사에 협의하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한 대상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동의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된 29부와 현장 

실습 대상자에 포함된 5부를 제외한 2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년으로는 1학년 114명 (48.3%), 2학년 122명(51.7%) 순으로 분포하였다. 3학년의 경우, 

현장 취업으로 인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학과의 경우, 6개의 학과 중에서 전기과 

74명(31.4%), 기계과 73명(30.9%), 공유경제시스템 34명(14.4%)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N=236) 

변인 구분 빈도(명) 퍼센트(%) 

학년 
1학년 114 48.3 

2학년 122 51.7 

전공 

경찰사무행정과 12 5.1 

공유경제시스템 34 14.4 

기계과 73 30.9 

레저스포츠과 32 13.6 

사물인터넷 11 4.7 

전기과 74 31.4 

 

2.2 조사도구 

2.2.1 성취목표성향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주화와 김아영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0]. 검사지는 숙달접근목표, 숙달회피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네 

가지 하위항목으로 각각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 Cronbach’s 

𝛼는 숙달접근목표 0.88, 숙달회피목표 0.84, 수행접근목표 0.82, 수행회피목표 0.87이며, 

전체적인 Cronbach’s 𝛼는 0.91로 나타났다.  

 

2.2.2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Savickas와 Porfeli가 개발하고, Tak이 번안하고, 정지은이 

수정한 한국판 CAAS (Career Adapt-Ability Scale)을 사용하였다[11-13]. CAAS는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CAAS는 국제적으로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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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관심 0.88, 통제 0.86, 호기심 0.86, 자신감 0.89 로 전체 

0.86~0.89이며, 전체적인 Cronbach’s 𝛼는 0.95이다.  

 

2.2.3 진로결정수준   

 Osipow와 동료들이 제작하고 고향자가 번역하여 재구성한 CDS(Career Deci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14]. 본 척도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2문항)과 

진로미결정성(16문항)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1, 2는 높은 점수일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은 것이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 상태를 

의미한다. Osipow와 동료들의 진로결정수준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0.90, 진로미결정성 0.82로 나타났다[17].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진로결정확신성 0.79, 진로미결정성 0.94이며, 전체적인 Cronbach’s 𝛼는 0.93을 보였다.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성화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3학년은 현장 실습 또는 취업 대상자이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료 수집은 코로나바이러스-19 방역 수칙을 수준 하며 사전에 

학교와 담당 교사의 협조를 얻어 약속된 기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부모 동의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배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 확인을 위해 일주일 후 학교를 재방문하여 회수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가 확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질문지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었다. 설문지 응답은 자기기입법으로 

실시되었고 완료된 설문지는 그 즉시 회수하였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15분 소요되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𝛼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계수를 검토하였다[18].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에서 진로적응성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하나인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9]. 이에 모든 

연구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3. 결과 

3.1 특성화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가설검증에 앞서 결과분석의 기초가 되는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 진로적응성, 진로결정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예측변수인 성취목표지향성의 M(SD)는 3.20(.68), 진로적응성의 M(SD)는 3.94(.62), 

진로결정수준의 M(SD)는 3.24(.66)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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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관측변수의 기술통계량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Variables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M SD 

성취목표지향성 237 1.20 5.00 3.20 .68 

진로적응성 236 2.50 5.00 3.94 .62 

진로결정수준 236 1.53 5.00 3.24 .66 

 

3.2 특성화고등학생의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   

특성화고등학생들의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계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 검증에 앞서 각 독립변수 간의 높은 상호관련성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변수들의 상관계수가 .9 이상인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고등학생들의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행렬  

[Table 3] A Matrix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in High School Students 

변인 1 2 3 4 5 7 8 9 10 

1.수행접근목표 1         

2.수행회피목표 .583** 1        

3.숙달접근목표 .404** .290** 1       

4.숙달회피목표 .427** .592** .434** 1      

5.관심 .215** .039 .293** .061 1     

6.통제 .233** .064 .275** -.018 .673** 1    

7.호기심 .218** .188 .299** .115 .676** .649** 1   

8.자신감 .173** .039 .252** -.039 .664** .756** .725** 1  

9.진로결정확신성 .197** .122 .272** .041 .550** .470** .430** .523** 1 

10.진로미결정성 -.026 -.241** .063 -.187** .179** .138* .109 .145* .066 

M 3.41 3.07 3.40 2.93 3.93 3.92 3.86 3.47 3.01 

SD .89 .90 .80 .92 .74 .69 .70 .94 .86 

*p<.05, **p<.01 

 

성취목표지향성의 수행접근목표와 숙달접근목표는 진로적응성의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의 진로결정확신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진로미결정성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회피목표와 

숙달회피목표는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인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수준의 진로미결정성(𝛾=-.241, 𝛾=-.187)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Copyright ⓒ 2023 KCTRS  481 

영향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가 제시한 3단계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모형 2는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모형 3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단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1은 F = 9.638 (p<.001), 모형 2는 F = 

7.928(p<.001), 모형 3은 F = 13.797 (p<.001)로 본 회귀모형이 모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형별로 나타난 설명력은 모형 1은 R2 =.143 , 수정된 R2 = .128, 

모형 2는 R2 =.121 , 수정된 R2 = .105, 모형 3은 R2 =.327 , 수정된 R2 = .303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 해당하는 모형 3에 대한 공차(TOL)는 0.1 이상, VI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4]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 

변인 
비표준화계수 

𝛽 t 
B 표준오차 

1단계 

독립→매개 

수행접근목표 .142 .054 .205 2.602** 

수행회피목표 -.027 .059 -.038 .653 

숙달접근목표 .249 .055 .321 .001*** 

숙달회피목표 -.114 .054 -.170 .035* 

F (4, 231) = 9.638***, R2 = .143, 수정된 R2 = .128 

2단계 

독립→종속 

수행접근목표 .125 .058 .171 2.143* 

수행회피목표 -.093 .063 -.126 -1.465 

숙달접근목표 .246 .059 .299 4.186*** 

숙달회피목표 -.157 .058 -.220 -2.703** 

F (4, 231) = 7.928***, R2 = .121, 수정된 R2 = .105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수행접근목표 .053 .053 .073 1.011 

수행회피목표 -.064 .056 -.088 -1.144 

숙달접근목표 .124 .054 .151 2.299* 

숙달회피목표 -.102 .053 -.143 -1.936 

관심 .313 .074 .351 4.215*** 

통제 .004 .085 .005 .050 

호기심 -.052 .083 -.055 -.624 

자신감 .205 .090 .219 2.274* 

F (4, 227) = 13.797***, R2 = .327, 수정된 R2 = .303 

*p<.05, **p<.01 

 

모형 1의 회귀계수 검정 결과, 1단계 독립변수인 성취목표지향성이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수행접근목표(𝛽 = .205), 

숙달접근목표(𝛽 = .321)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숙달회피목표(𝛽 = -.170)는 

진로적응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수행접근목표(𝛽 = .171)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숙달접근목표(𝛽 = .299)와 숙달회피목표(𝛽 = -.220)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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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결정수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접근목표(𝛽 = .151)은 

진로결정수준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진로적응성의 관심(𝛽 = .351)과 자신감(𝛽 = .219)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접근목표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𝛽 = .299로 나타난 데 

반해,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 변수가 투입된 모형 3에서는 𝛽 = .151로 감소함에 따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이 2단계의 표준화계수 베타 

값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매개변수에 의해 독립변수의 효과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진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성취 상황에 놓였을 때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유사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적응성이 

높은 사람은 더 나은 일자리를 발견하고 고용의 질 또한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하였다[20][21]. 현재 취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취 과제를 선택하고, 과업을 

지속하며, 자신의 신념, 가치,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성취목표지향성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적응 기간을 미리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생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신에 대한 

유능성과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하려는 성취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인다.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유지를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단순한 현재의 동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진취적인 

성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다는 김호용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22]. 게다가 차세대 영재 기업인의 진로 유지에 대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흥미보다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진로 유지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셋째,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로적응성 또한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동기와 개인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준비도는 

진로결정수준을 증진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일찍 진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학생들은 다른 변인에 비해 지식적인 정보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취 상황이나 자신의 목표에 대한 실패로 인한 

회피보다는 문제해결과 인지적 통제의 혼란으로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유능함을 개발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동기 개발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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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진로 교육 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효능감,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또한 진로 결정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과 이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별적 진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특성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성별과 학급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고안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의 실질적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 검사지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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